
주임신부:
보좌신부:
고해신부:
수녀:

사목�협의회�회장:

곽승룡�비오
김경수�바오로, 김재준�알베르토
홍�야고보
이미영�베르타, 김영애�젬마
최미란�님미아
                     조숙자�요안나

 2020. 1. 19(가해) / 제286호

한국�순교자와�성�스타니슬라오�성당  Korean Martyrs & St Stanislaus Catholic Church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전화번호  02 8756 3333 

화답송:

제 1독서:   이사  41, 3. 5-6      제 2독서:    1코린   1,1-3    복음 :  요한  1,29-34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이메일  info@sydneykcc.org  전화번호  8756 3333 (대표번호), 8756 3334  
팩스번호  8756 3335  사제관  8756 3330 (곽승룡�비오�신부),  8756 3331 (김경수�바오로�신부),  8756 3332 (김재준�알베르토�신부), 9558 3498 (홍�야고보�신부) 
수녀원  8756 3336 (이�베르타�원장수녀, 김�젬마�수녀, 최�님미아�수녀)  연령회  0408 123 173 (남순현�아네스)  차량봉사  0406 996 531 (이형우�스테파노)

봉헌금

$2,265.30

교무금

$17,476.65

기타

$1,100.00

미사�참례수

1,814

김밥, 라면주일
봉사

■ 19, 26/1 11구역          ■ 2, 9/2 12구역          ■ 16, 23/2 1구역          ■ 1, 8/3 2구역
■ 전례, 커피, 청소  8:30 am, 10:30 am  

수, 목: 09:00 - 15:00 / 18:30 - 20:30
금:        09:00 - 15:00
토:        09:00 - 13:00 / 16:00 - 21:00
주일:    07:30 - 14:30 / 18:30 - 21:30

공지사항 연중�제2주일

사무실
업무시간

전례성가:  입당: 329      봉헌: 210, 219       성체:  198, 177, 182      파견:  431

미사시간�안내

월
화
수
목
금
토
토
요
일

주
일

시
티

4:00 pm (초등부) 
5:30 pm (중고등부)
7:30 pm (청년부)
6:30 am, 8:30 am 
10:30 am (교중) 
 5:00 pm (영어) 
 7:30 pm

7:30 pm 
7:00 am
9:30 am, 7:30 pm
9:30 am, 7:30 pm
9:30 am, 7:30 pm
9:30 am

5:00 pm (시티)
St Peter Julian’s Church 
641 George St Sydney

2020

사목지표

매일 강론
facebook.com/frpiuskwak

“이웃 안에서 하느님 만나기”
형용사로 사랑을 많이 표현하기

“할래요” 실천사항

1월

주님 말씀처럼

이웃의 말을 경청할래요.

성경 교리 주일강론 특강 
youtube.com/sydneykccm

오세아니아 사제연수 및 미사시간 변경 안내
- 기간: 1월 28일(화) - 31일(금) / 장소: 켄버라 대교구
- 29일(수), 30일(목) 오전, 오후 미사와 31일(금) 오전 미사는 없습니다. 

유아세례 신청 및 일정 안내
- 접수마감: 1월 26일(주일) 사무실 접수
- 부모면담: 2월 3일(월) - 2월 7일(금) (화요일 제외) 
- 세례 예정일: 3월 21일(토) 오후 2시

성령 쇄신 봉사회 미사
- 일시: 1월 23일(목) 오후  7시 30분 미사

설 합동 위령미사
- 일시: 1월 25일(토) 오전 9시 30분 (합동연도 시작)
- 미사봉헌 예물은 설 전에 사무실에 접수하시거나 미사 당일 봉헌함에  
   봉헌 하시면 됩니다.
- 미사 후 떡 나눔이 있습니다.

현재 예비자 교리중인 희망반 대부모, 구역장/반장과의 만남
- 일시: 2월 2일(주일) 오후 12시 30분 가브리엘방

주일학교 및 청년

사목회 및 교육모임
사목협의회
- 일시: 1월 19일(주일) 오전 12시 30분
- 장소: 미카엘방

1월 취소될 교육들
- 예수님 제자교육(25일 토), 구역장/반장 교육(26일 주일), 세례 후 신앙 
   교리교육(26일 주일) 
- 설 과 Australia Day 공휴일인 관계로 위의 교육은 없습니다.
 
은빛대학 1일 연수
- 일시: 1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미사 후 가브리엘방

주일학교 교사피정
- 일시: 1월 18일(토) - 19일(주일)
- 장소: Mt Schoenstatt Spiriuality Centre, Mulgoa

베르타 수녀님 연피정
- 일시: 1월 21일(화) - 1월 30일(목)

초축성 (주님 봉헌 대축일)
- 일시: 2월 2일(주일) 오전 8시 30분 미사 중
- 가정과 레지오에서 일년동안 사용할 초를 성물방에서 2월 1일까지
   접수 (초는 1년에 1번만 축성하고 축성된 초는 판매하지 않는다) 
- 개인용: $6

전례 및 성사

알림 및 협조

요셉회 신년 하례식 및 새해 연중 활동 계획 발표 모임
- 날짜: 2월 2일(주일) 오전 8시 30분 미사 후
- 장소: 정하상 바오로방
- 요셉회원 및 모든 남성 교우 환영합니다.
- 하례식 후 점심과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단체모임
- 1월 18일(토) 꾸리아
- 1월 19일(주일) 글로리아, 성당 문학회
- 1월 23일(목) 성령쇄신 봉사회
- 1월 26일(주일) 카나소공동체, 제대회
- 1월 27일(월) 교리봉사회
- 2월 1일(토) 성모회, 복사자모회
- 2월 2일(주일) 전례위원회, 연령회, 레지오평의회

제대 봉사자 모집
- 기간: 1월 31일(금) 까지
- 봉사시간: 토요일 오후 4시  미사, 5시 30분 미사
                   주일 오전 10시 30분 미사
- 문의: 최 님미아 수녀 (8756 3336)

글로리아 성가단원 초대
-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10시 30분 미사 함께 봉사하실분을 찾습니다.
- 문의: 단장 황정환 요한 (0438 201 004)

대건관건립 봉헌
- (고)박승화 베드로 유족: $1,000

산불재해 도네이션 안내
- 7구역: $500, 10구역 4반: $100, 10구역: $300, 이 도미니카: $200
   박용하 요아킴 $2,000, (고)박승화 베드로 유족: $1,000, 
   이삼근 글로리아 $300. 익명 $220   
- 산불재해 후원을 하실분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하실수 있습니다.
   https://donate.vinnies.org.au/appeals-nsw/vinnies
   -nsw-bushfire-appeal-nsw

한글학교 30년사 책 나눔
- 시드니 한인성당 한글학교에서 출판한 천주교회 한글학교 30주년
   기념책자를 100부 한정으로 교우분들께 배부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가져가실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1월 26일) 양재봉 다니엘, 김용배 저스틴, 이도용 야고보,
   김병국 요한, 성모성심 Pr, 임순묵 야고보 형제님
   감사합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가톨릭 테니스 모임
- 때: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오후 10시 
- 장소: 17 Cowelis Ln Ermington 테니스 코트
- 신청: 0452 481 004
- 1월26일(주일) 오후 4시 부터 테니스 운동합니다.

(수정판)

연중�제2주일

주님 세례 축일 화답송 (가)

 

주님 세례 축일 화답송 (나)

 

주님 세례 축일 화답송 (다)

 

연중 제2주일 화답송 (가)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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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해
                교구 특별헌금
1월 25일(토) - 26일(주일) 모든 미사 때

“한�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느님이셨다” (요한 1, 1)
(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the God)

한�해가�시작될�때마다�늘�새로운�계획을�생각�하게�된다. 
신앙�생활을�하면서�전교를�해야�한다는�마음은�늘�있지만�대화�능력이�부족한�내겐�쉽지가�않다.
공감능력이�떨어지는�편이고�의사소통�기술도�미흡해�대화중에�본의�아닌�충돌이�생기는게�두렵다.
 
내가�전교에�관심을�갖게�된�동기는�성령세미나를�받을�때마다�예수님의�옷자락에�닿을�듯한�아쉬운�체험을 
했었던 20여년전� 일이다. 일주일� 피정� 성령세미나� 마지막� 안수기도회에서  신부님의� 손길이� 내� 머리위를  
지나는�듯�하더니�내�의식은�절재�할수�없는�혼돈속에�휘몰렸다.  
갑자기�입에서�하얀�진주가�마구�솥아져�나오는�느낌과�함께�온몸이�떨리며�입안�가득�했던�이상한�언어를�급히 
쏱아내고�있었다.  진주를�다�쏱았나�하는�가벼운�느낌과�함께�왕신부님의�통역이�들려왔다.  
“낮에는�구름이�되어�성막을�덮어�주었고�밤에는�불기둥이�되어�길�떠나는�민족을�지켜주셨다” 
구약성서를�처음부터�읽기�시작�해�그�말씀을�탈출기 40장38절에서�찾았다.
벅차�오르는�감사를�나누고�싶었다. 그렇게�내�삶�모든�것이�하느님의  보호�속에  있었음을�깨달으나
이�엄청난�은총의�체험을�전파하기엔  능력도�부족했고�늘�바뻣다.

나는�남다른�경험을�하는�직장과�신앙�생활을�하면서도�빠른�말투의�내�이야기는�전달이�잘�되지�않았다. 
한�문학회에�들어가�글쓰는�방법을�배워�보았다. 
 “어휘도�부족한�지가�무슨�글을�쓴다고” 하던�남편의�말을�넘어�한국소설로�등단을�했고�신동아에서�주체하는 
논픽션에서�대상도�받았지만�내겐�늘�숙제가�남은�듯�했다. 

많은�세월이�흘렀다.  하고�싶은게�무엇이�있을까�하는중에�성당문학회가�설립이되었다.  하느님께�가까이�가기 
위한�쉬운�대화방법으로�글로�신앙�체험을�나누자는�몇몇�교우들이�모였다.  장황하게�말을�하다보면�지루함을 
주기도�하는데�글로�쓰려면�좀�더�깊이�생각하고�품위�있는�어휘를�사용하게�되어�상대방의�참을성을�강요�하지 
않는�고운�말로�대화가�되지�않을까?
“하느님은�말씀과�함께�계셨다” 
낯설고�두렵기도�한�도전이지만�많은�교우들이  동참�하지�않을까�하는�마음으로�이글을�올려보려�한다. 

가톨릭�문학회�설립�목적은 
  가. 본당사목�지침에�따라�이웃안에서�하느님을만나는  신앙생활을�위하여�삶�안에서 
        하느님의�뜻을�묵상하여�글로�고백함을�목적으로�한다. 
  나. 작품을�통해�신앙체험  나눔을�목적으로�한다. 
  다. 복음적인�합평을�통해�완성된�좋은�글은�주보나�소책자를�만들어�전교를�목적으로�한다.
  라. 글쓰기를�통해�신앙의�성숙을�추구�하는�가톨릭�신자는�누구나�참석�할수�있다.

이�도미니카 (성당문학회)

성당문학회�초대장                                                                        



살아�숨쉬는�공동체공동체�소식

▶

▶

▶

가해�주님�세례�축일 /마태 3,13-17(1월)

주제어: 세례
--
“요한은 ‘제가�선생님께�세례를�받아야�할�터인데�선생님께서�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그분을�말렸다.”(마태 3, 14)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드릴� 자격이�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예수님께서�세례를�받으시겠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마음으로�요한에게�세례를�청하였을까요?

“예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의로움을�이루어야�합니다.”하고�대답하셨다.(마태 3, 15) 

예수님은� 죄인들이� 용서를� 받는� 물의� 세례를� 받고자 ‘지금은 
이대로�하십시오.’하고�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죄가�없으시면서 
죄인들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이처럼�행동을�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아들, 내�마음에�드는�아들이다’.”(마태 3, 17)

예수께서는� 백성을� 향한� 자비와� 연민을� 품고� 아래로� 내려와 
세례를�받았습니다. 이�때�하늘에서 ‘이는�내가�사랑하는�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예수님의�어떤�모습을�배워야�할까요? 

※그�외�성경구절
위�성경구절�외에�내�마음에�다가온�성경�구절이�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서� 얻은 
깨달음�혹은�느낌은�무엇입니까?)
1월�활동토의(제시문)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태 3, 
17)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예: 교우들, 사목위원들, 
구역반원들, 레지오�단원들, 단체회원들�사이에서�서로�사랑하기.
2020 사목지표(이웃� 안에서� 하느님� 만나기. Let’s meet God 
through our neighbours)를�읽고�매주�자기�점검(self-check-
ing)하기

1.
 
 
2. 

연중�제2주일

이웃사랑 실천

사랑의 중식 봉사 사랑의 중식 봉사 소공동체 반모임 

12월 13일(금) 3 구역 5 반  12월 14일 (토) 6 구역 1,2 반

소공동체 반모임 

지난주에� 저는� 동생� 수사님의 
부제서품식에� 다녀왔습니다. 
많은�신자분들이�기도해주시고
축하를�해�주셔서�감사하고�기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작은형제회라는� 수도회 
소속이어서,  수도회에서 
주교님을�모시고�따로�서품식을 

했습니다. 이번� 서품식에는 2명의� 새� 부제님들과 4명의� 새 
신부님들이� 탄생하셨습니다. 신부님들은� 우리가� 자주� 만나서 
알고�있는데 ‘부제’라는�직무는�생소하게�느껴질�때가�있습니다. 
과연�부제님들은�어떤�분들일까요?
  
한국에서는� 보통 1년정도� 부제로� 생활을� 한� 뒤에� 사제로 
서품받기� 때문에� 부제를 ‘사제가� 되기� 전� 실습� 단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제와� 마찬가지로� 부제도� 고유한� 직무를� 가진� 주교의 
협조자입니다. 사도행전을�보면�예수님께서�교회를�세우십니다. 
그리고�그�공동체는�점점�커져만�갑니다. 그래서�공동체를�돌보던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사도들은� 일곱� 사람을� 뽑아서 
배급을� 하는� 봉사를�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봉사에 
전념하게� 됩니다(사도 6장� 참조). 일곱� 봉사자를� 뽑은� 것이 
부제의� 시작이고, 부제(Deacon)은� 그리스말로 ‘봉사자’라는 
뜻을�가지고�있습니다.

  
부제는�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성품성사를� 받은� 남자입니다. 부제는 
성품성사를� 받은� 사람이므로� 주교, 
신부와� 함께� 성직자입니다. 부제는 
주교님의�협조자로서�강론, 세례, 결혼식 
주례를� 할� 수� 있고, 성찬전례와 
본당운영에� 있어서� 사제를� 돕는� 일을 
합니다. 부제는� 사제직을� 지망하는 
부제와�종신부제 

(終身副祭. Permanent Deacon)가�있습니다. 그리고�종신부제 
중에는� 결혼을� 한� 기혼부제와� 독신을� 지키는� 독신부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부제직이�여러가지가�있는�것은�아니고, 
모두�똑같은�부제직을�수행하는�것입니다. 

알베르토 신부의 교리상식 15 - 부제 (Deacon)

12월 12일(목) 4구역에서�아래�성당�크리스마스 
트리�밑에 St. Paul 자선단체로�보낼�아이들을�위한 

선물을�기부하였다.  
St Kevin (Eastwood), St Teresa (Denistone), 

St Anthony (Marsfield), 
Society of the Divine Word (Epping)

1% 커미션 부동산
RealPro Real Estate

크리스토퍼 조항민 0418 206 007 (7days)
사무실: Lidcombe / Seven Hills

시드니 전지역 판매

0419 030 826
Harry Park

국내/해외 전문

제1차 짝 • 부부피정

11일 (토) 오전 11시�부터�오후 2시 30분까지  강완숙�골롬바�기도의�집에서 
제1차�짝 • 부부피정이�있었다. 유인상�가브리엘�박순원�엘리사벳�부부의�동반과 

함께�부부들과�개인들이�함께�하는�아름다운�시간을�가졌다. 주임�신부님은 ‘나의 
짝, 부부를�알아가고�만나는�여정을�시작에�앞서서’라는�주제로�사랑이�무엇이냐? 

를�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다. 피정을�하면서�점심과�그룹�나눔으로�행복한  
시간을�가졌다. 

Youtube

신부님의�강의�내용은  ‘한인성당 Sydney’ 유튜브�채널에서 
시청하실�수�있습니다. 많은�시청�부탁드립니다.

좋은책 - 신앙생활�길잡이

이� 책은� 세례를� 받고� 새로이� 신자의� 삶을 
사는�이들에게�꼭�필요한�내용들을�정리했다. 
실제� 삶에서� 겪는� 상황� 속에서� 신자로서 
올바른� 판단력을� 지닐�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한다. 본당의� 구조와� 운영� 및 
여러� 단체들, 일상적인� 삶� 안에서� 일어나는 
성사�생활, 전례의�의미, 교계�제도(성직자와 

수도자), 고해성사� 등�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짜임새� 있게 
다루었다.

• 본당의�구조 - 본당의�살림살이를�비롯해, 교회�내�단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준다.
• 전례 - 고해성사를�잘�준비하도록�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성찰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미사� 안에서� 하느님과의� 친밀을 
더해가도록�도와준다. 그�밖에�혼인성사나�병자성사�등�일상과 
밀접한�성사�생활의�절차와�신청�방법도�알려�준다.
• 신앙생활의�유지 - 선교하는�것, 신앙을�유지하는�것, 그리고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시하는�한편, 양심성찰을�통해�내적�삶을�돌아보게�한다.

※ 이런�분들이�보시면�좋습니다
- 새로�세례를�받은�분들과�대자, 대녀의�신앙생활을�돕고�싶은�분들
- 가정과�본당에서�어떻게�신앙생활을�해내가야�하는지�궁금한�분들
- 고해성사나�미사의�의미를�되새기며�신자로서의�삶을�돌아보고�싶은 
   분들
- 가톨릭에�대해�알고�싶은�분들

서 임마누엘 신부님 치유기원 미사

17일(금) 오후 7시 
30분�메도뱅크 

성당에서�서 
임마누엘�신부님의 

치유기원�미사가 
봉원�되었다. 서 

임마누엘�신부님을 
위한�기도 

부탁드린다.


